
판단 

 

V –(으)ㄴ/는 줄 알았다 

 

‘-(으)ㄴ/는 줄 알았다’는 화자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 판단을 잘못했을 때 사용하는 

반면, ‘-(으)ㄴ/는 줄 몰랐다’는 화자가 어떤한 사실에 대해 잘못 판단했지만 정확한 

사실을 알게 됐을 때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사용한다.   

 

예:  

태완 씨가 농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.  

(잘할 거라고  판단했으나 실제로 잘 못한다는 의미) 

태완 씨가 농구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. 

(잘 못할 거라고 판단했거나 농구를 잘 하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의미) 

‘-(으)ㄴ/는 줄 알았다’와 ‘-(으)ㄴ/는 줄 몰랐다’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려면 앞의 동사나 

형용사가 반대가 되거나 상대가 되는 말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.  

 

 

 

 

-(으)ㄴ/는 줄 알았다 착각 

-(으)ㄴ/는 줄 몰랐다 정보 수정 

정보 입수 



문법     예문___________________ 

-(으)ㄴ/는 줄 알았다  태완 씨가 결혼한 줄 알았어요. 

    =태완 씨가 결혼 안 한 줄 몰랐어요. 

-(으)ㄴ/는 줄 몰랐다  태완 씨가 키가 큰 줄 몰랐어요. 

    =태완 씨가 키가 작은 줄 알았어요. 

 

‘V-(으)ㄴ/는/(으)ㄹ 줄 알았다/몰랐다’는 시제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요? 

 

동사의 시제에 따라 ‘V-(으)ㄴ/는/(으)ㄹ 줄 알았다/몰랐다’로 사용하는데 각각 다음과 

같은 의미 차이가 있다. 

1. -(으)ㄴ/는/(으)ㄹ 줄 알았다 

문법       시제 

V-(으)ㄴ줄 알았다 과거 

 나는 그 식당이 문을 일찍 닫은 줄 

알았다. 

(식당이 일찍 문을 닫았다고 잘못 판단함. 

실제로는 일찍 닫지 않음.) 

V-는 줄 알았다 현재 

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 줄 

알았다. 



(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잘못  

판단함. 실제로는 일찍 닫지 않음.) 

V-ㄹ 줄 알았다 미래 

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을 줄 

알았다.  

(식당이 일찍 문을 닫을 거라고 잘못 

알고 있거나 잘못 추측하여 판단함. 

실제로는 일찍 닫지 않음.)  

 

2. -(으)ㄴ/는/(으)ㄹ 줄 몰랐다 

문법       시제 

V-(으)ㄴ줄 몰랐다 과거 

 나는 그 식당이 문을 일찍 닫은 줄 

몰랐다. 

(1. 식당이 일찍 문을 닫았다고 잘못 

판단함. 실제로는 일찍 닫음. 

2. 식당이 일찍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

새롭게 알게 됬음. 앞의 사실이 지난 

일인데도 화자가 그 사실을 몰랐음.) 

 

V-는 줄 몰랐다 현재 



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 줄 

몰랐다. 

(1. 식당이 일찍 문을 안 닫는다고 잘못  

판단함. 실제로는 일찍 닫음. 

2.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

새롭게 알게 됬음. 앞의 사실이 이미 

정해지거나 지난 일인데도 화자가 그 

사실을 몰랐음.) 

V-ㄹ 줄 알았다 미래 

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을 줄 

몰랐다.  

(1. 식당이 일찍 문을 닫을 거라고 잘못 

알고 있거나 잘못 추측하여 판단함. 

실제로는 일찍 닫음. 

2.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

새롭게 알게 됐음. 앞의 사실이 이미 

정해지거나 지난 일인데도 화자가 그 

사실을 몰랐음.)  

 

 

 

Kaynak: 김진호, 이태환, 김선희, 이수연.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II. 박이정 


